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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핵심 전공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서 자격증 발급 경로의 확대와 수요 증가로 인해 사서 전문직의 전문성 약화와 고용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16개 4년제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웹사이트에서 

전공역량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타 학문 분야 교수자 및 도서관 현장 관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 전공역량은 ‘정보관리 및 처리 역량, 정보기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 도서관 경영 및 협업 역량, 이용자 서비스 및 소통 역량, 문화 및 지역사회 이해 역량’의 다섯 

가지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제도적, 실무적, 교수․학습적 측면에서의 교육과정 설계 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교육자와 실무자 간의 협력적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re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and to propose curriculum design strategies based on these competencies. The 

expansion and increasing demand for librarian certification pathways have led to the weakening 

of professional expertise and growing uncertainty in the job market. In response, this research 

collected competency-related data from the websites of 16 four-year LIS programs at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and qualitative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rofessors from related 

academic fields and public library managers. The analysis identified five core competencies 

in LIS: information management and process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data utilization, 

library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user services and communication, and cultural and 

community understanding. Based on these competencies, the study suggests curriculum design 

strategies across institutional, practical, and educational dimensions. This research serves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improving LIS curricula and certification systems and is expected 

to facilitate collaborative discussions between educators and practitioners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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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서 자격증 제도는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발

급된 이래로 도서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

요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서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로가 확대되면서 자격증의 신뢰성과 전문성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격증의 남발, 실질적인 전문성 부족,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의 낮은 취업률로 이어져 문헌정

보학 전공 교육과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헌정

보학 전공 교육과정의 개편과 함께 전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제도적 논의가 필

요하다. 이승민 외(2021)는 사서 자격증 제도와 

교육과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표준 교과목 개설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여러 선

행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서협회 

및 국제 표준, 산업체 요구와 직무 분석, 전문가 

의견 및 설문 조사 등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전

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왔다. 그러나 전공역

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적․실천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과 웹사이트 

데이터를 비롯해 타 전공 분야 및 도서관 관리

자와의 심층면담 데이터를 토대로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

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문헌정보학 전공역량이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강화될 수 있

는지에 대한 제도적 및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

정하였다. 첫째, 문헌정보학 전공에서 핵심적으

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전

공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은 어떻게 설계

될 수 있는가? 셋째, 전공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및 교육적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

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의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

역량 기반 교육과정(Competency-Based 

Education, 이하 CBE)은 현대 교육의 중요한 패

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CBE는 학생들이 지

식(Knowledge), 기술(Skills), 태도(Attitude)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실제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방식이다. 이는 학습자 중심 교육

을 지향하며, 학습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된 평가 루브릭을 

포함한다. 

역량(competency)의 개념은 1973년 미국 심

리학자인 맥클리랜드(David C. McClelland)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그는 전통적인 학문적 성

취도나 지능 검사로는 직무 성과를 충분히 예측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직무 성공에 필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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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이

후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개발 및 평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Griffin et al., 2012). 

CBE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

서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학습목표는 단순한 지식

의 전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

용해 실제 상황에서 성과를 내는 능력으로 연결

된다. 이러한 역량 기반 접근법은 최근 글로벌 

교육 트렌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예를 들어, 글로벌 IT 기업들이 주도한 21세

기형 역량의 교수와 평가 프로젝트(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ATC21S)

에서는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디지

털 리터러시와 같은 핵심역량을 강조하며, 이러

한 역량이 글로벌 교육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

응하는지를 제시하였다(Griffin et al., 2012).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특

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학부교육선

도대학(ACE) 육성사업은 교양교육의 선진화

를 목표로 핵심역량을 토대로 전공역량을 설계

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 따라 전체 대학

의 교육 목적과 인재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

공 교육과정이 설계되었다(손승남 외, 2021).

이와 같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 접근은 문헌정

보학 전공 교육과정 설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헌정보학은 디지털 환경과 정보 매

체의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실무 역량이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학문이므로, 지속적인 역량 개발

과 이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이 요구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 방식을 통

해 지식, 기술, 태도를 학습 목표로 명확히 설정

하고, 각 역량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식을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박수미, 박

지회, 2023).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설계 방식을 

참고하여, 문헌정보학 전공 교육과정을 역량 기

반으로 재구성하고 각 역량에 맞춘 교육과정 체

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2.2 전문직 인증 체계와 사서자격증 제도

전문직 인증 체계는 특정 직업의 표준화를 촉

진하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지식과 능력을 검증

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이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얻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직 인증 체계에서 면허와 

자격증은 확연히 구분된다. 면허는 법적으로 규

제되는 직업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허가증으로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규제 기관에서 발급되는 

반면, 자격증은 법적 요구 사항은 아니지만 전문

성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백옥선, 이상윤, 2019).

한국의 사서 자격증 제도는 1963년에 처음 도

입되어, 문헌정보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도서관 전문 인력을 양

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문헌정보학과가 대학에 정식으로 개설되면

서 교육과정이 체계화되었으나, 자격증 부여 체

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이승민 외, 2021).

그러나 최근 들어 사서 자격증 제도와 관련

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평생교육원 학

점은행제와 같은 제도적 변화로 인해 문헌정보

학 학사 학위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사서자격증 

발급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자격증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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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한국도서관협회는 사서 자격제도와 교

육과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사서 자격

증 발급 요건과 교육과정이 사서의 전문성과 

직결되며, 이를 강화하는 것이 도서관 서비스

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2023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준사서 자격증 취득 경로의 다양화와 학

력 차별 해소가 논의되면서, 사서 전문직 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더욱 요구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사서자격증 제도를 포함한 

전문직 인증 체계의 관점에서 문헌정보학 교육

과정 설계 방향을 탐색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2.3 선행 연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교육과정 설계에 대

한 연구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교육과정의 설계와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크게 국가직무능력

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 기반 연구, 사서협회 및 국제 표준을 기

반으로 한 연구, 산업체 요구와 직무 분석을 기

반으로 한 연구, 전문가 의견 및 설문 조사를 

통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NCS 기반 연구는 주로 실무 중심의 교

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권선

영과 차성종(2016)은 NCS를 활용하여 문헌정

보학 교과목을 설계하고 운영한 경험을 분석하

였으며, NCS 기반의 교육과정이 실무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교육현장과 실무자의 의

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하

였다. 이 연구는 NCS가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

될 때 교수자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강화, 교육

과정 평가 방법의 차별성, 실무 현장과의 연계

성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영희

와 신영지(2016)는 NCS를 적용한 교육과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NCS가 문헌정보학 교육과

정에서 실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NCS의 적

용이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실무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서협회 및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연

구는 사서와 정보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노영희와 심효정(2023)은 미국도서관협회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사서의 역량을 재정의하

고 이를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권나현(2016)은 

사서직 계속교육의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면서, 

특히 온라인 교육과 역량기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전문직 역량기준을 바탕으로 계속교

육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이 국내에서도 도입될 필

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산업체 요구와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졸업생들이 실제 산업 현

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역량을 파악하여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수현, 박상욱, 남영준(2022)은 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과목이 실제 직무와 얼마나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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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이 졸업

생의 취업과 실무 적응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또한,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가 교육기관과 산업체 간의 요구 불일치를 해결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넷째, 전문가 의견 및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나 

설문 조사를 통해 수요자(학생, 교수,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

다. 노영희와 신영지(2016)는 전문가 의견과 설

문 조사를 통해 문헌정보학 전공역량을 정의하

고,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이 연

구는 교육과정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요

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

러한 접근법이 교육과정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교육과정이 수요자

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 성

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육과정 설계

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각기 

다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

점도 존재한다. 첫째, NCS 기반 연구는 실무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반이나 전문직의 윤리적 태도 등과 같은 소

프트 역량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사서협회 및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이론적 틀을 구성하는 데 주력함에 

따라, 실제 교육과정 설계에 역량을 어떻게 적

용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역량을 웹사이트 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범주화하고, 전공역량과 교

과과정을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적 

기반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과정 설계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와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방법

론을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에서 운영하는 대학알리미 웹사이트를 활용하

여 문헌정보학 관련 학과의 전공역량을 분석하

였다. 웹사이트에서 ‘문헌정보’라는 키워드를 입

력하여 검색한 결과, 총 68개 학과가 검색되었

으며, 그중에서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제

외하고 문헌정보학 전공이 설치된 31개 대학교

와 6개 전문대학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과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학과소개’, ‘교육목

표’, ‘인재상’, ‘전공역량’ 등의 정보를 조사하였

으며,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의 교육과정 편람을 검색하여 참고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6개 4년제 대학교

의 문헌정보학과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중 전문

대학의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았다. 이후 각 학

교가 설정한 학과소개, 교육목표, 인재상, 전공

역량에 대한 데이터를 내용 분석하여 범주화하

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둘째,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

고 분석하였다. 면담은 비구조화 및 반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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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혼합하여 진행하였으며, 후설(Husserl)

의 현상학에 기반한 질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사람들이 체험한 경험(lived 

experience)을 통해 현상의 본질적 의미와 구

조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비구조화 면담

에서는 C지역 공공도서관 관장 2명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과정에서 실무 역량을 키

우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여자와는 이전 만남을 통해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

는 역량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다. 면담에서 

다루어진 질문들은 Moustakas(1994)의 현상

학적 연구 질문 예시를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주요 질문으로는 “그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이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경험이 당

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등이 포함되

었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심층적인 경험

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반구조화 면담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의료경

영학과, 경찰행정학과 교수 각각 1명씩을 선정

하여, 전공역량 강화와 관련된 자격증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 학과는 국가시험

이나 자격증 발급이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학과들로, 제도적 틀 안에서 전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의료

경영학과는 자격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

해 전문직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표 1>은 면담에서 

사용된 반구조화 심층 면담 사전 질문지로, 자격

순번 대범주 중범주 질문 예시

1
자격증과 
시험제도

전공 유관 자격증 귀하의 학문 분야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이버대학 학점이수
귀하의 학문 분야에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나요?

기타 인증제도 
학위나 자격증 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가 
있나요?

시험제도 귀하의 학문 분야에서 전공 관련하여 운영되는 시험이 있나요? 

선호도 
민간 자격증과 국가고시를 포함한 시험제도 중에서 학생들과 실무 현장
에서는 무엇을 더 선호하나요?

2
전공역량과 
교육과정

핵심 전공역량 귀하의 학문 분야만의 독특한 전공역량은 무엇인가요?

역량 차별화
전공역량이 다른 전공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양과 전공과목 구분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과정에서 
요구하는 역량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교양과목의 중요성
대학 교육과정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
나요?

자격증/
시험제도 역량 일치도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 과정이 전공역량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된다
고 보시나요? 

교육과정의 설계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 과정이 교육과정의 설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고 보시나요?

사이버교육의 역량체계
사이버 학점은행제로는 얻기 어려운 전공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프
라인 교육의 더 효과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표 1> 반구조화 심층 면담 사전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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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시험제도, 전공역량과 교육과정, 현장실습

과 전문성, 미래 대학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다

양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면담 질문지는 이메

일을 통해 사전에 전달되었고, 심층면담은 이에 

기반해 진행되었다. 질문 내용에는 자격증 발급 

제도의 효과, 미래의 전공역량 강화 방안, 사이

버대학 교육과의 차별성 등이 포함되었다.

질적 데이터 분석은 녹취한 면담 내용을 전

사한 후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주요 의미 단위

로 코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문장에 

코드가 부여된 후, 유사한 패턴을 탐색하고 공

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소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범주화 작업을 통해 

현상학적 분석의 구조적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질문에 맞춘 답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재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논문에 반

영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신뢰가능성

(depend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 

신빙성(credi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데

이터의 일관성과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연

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문헌정

보학 전공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에 

유용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전국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중 16

개 웹사이트에서 전공역량을 수집하고, 타 학

문 분야 교수자 및 공공도서관 관장 5인과의 심

층 면담을 통해 질적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질

적 데이터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10개의 소

범주와 54개의 코드가 생성되었다. 이를 3개의 

대범주인 제도적, 실무적, 교수․학습적 측면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후,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전공역량과 질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순번 대범주 중범주 질문 예시

3
현장실습과 
전문성

현장실습의 역할
귀하의 학문 분야에서 현장실습이 전공역량 강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보시나요?

현장실습의 유용성 정도
귀하의 학문 분야에서 현장실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습을 
통해 어떠한 실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현장실습의 비중
귀하의 학문 분야의 교육과정에서 현장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4
미래 대학 

교육의 방향성

대학교육의 방향성
대학 교육과정이 “지식, 기술, 태도” 중 어느 부분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미래 필수 역량
향후 대학과 학생들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역량 인증 제도
귀하의 학문 분야에서 전문가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시나요?

미래 교육 설계
학문적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대학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새로운 교육 트렌드에 맞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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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주 소범주 코드명 코드개수

제도적 측면

1. 자격시험 제도의 현황과 한계

공무원 시험 필수화, 피상적 자격시험 문제, 법률상 의료기

사 규정, 의료기사 합격률, 국가고시 응시자격, 필수 교과목 

이수, 면허와 자격증의 차이

7

2. 자격시험 부재 문제 자격증 발급 조건, 면허와 자격증의 기준 2

3. 세부 분야 자격증을 통한 채용 

분야의 확장

자격증 발급 확대, 자격증 종류 현황, 보수 교육, 전문 기관 

채용, 채용 분야 확대
5

실무적 측면

4. 현장실습 교육 현황과 질 관리
실습 기준 설정, 실습 기관의 질 관리, 실습 기관 섭외, 

실습 비용 부담, 채용 시 실습 유리점, 실습 필수 여부
6

5. 현장실습의 대안적 방식 사이버 실습 과정, 견학 방식 운영 2

6. 협회의 역할
교과과정 이수 관리, 실습 기관 관리, 실습 기준 관리, 온라인 

실습 운영, 견학 기관 섭외
5

7. 문헌정보학 분야의 현장실습 

체계

실습 필수 여부, 실습 기관 섭외, 사이버 실습 운영, 협회 

주관 실습 과정
4

교수․학습적 

측면

8. 교양역량 기반 전공역량 설계 대학 전체 관점, 관리자 역량 강조 2

9. 미래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 종합적 사고 능력, 다문화 

역량, 의사소통 역량, 새로운 과목 개발
6

10.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수업 방식 개선, 지식 중심의 한계, 조합적 사고 능력, 참여형 

수업, 활동 중심 수업, 사이버 대학 한계, 조별 토의 수업, 

공익 추구 태도, 윤리적 태도, 다양한 시각 형성, 깊이 있는 

시각 형성, 새로운 과목 개발, 사회적 측면 강조, 어학 능력 

강화, 신체 능력 훈련

15

합계 54

<표 2> 질적 데이터 분석 결과 생성된 범주 및 코드명

토대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공역량을 범주화

하고,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예시로 제시하였

다. 이러한 전공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성에 대해 질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실무적, 교수․학습적 측면에

서 논의하고자 한다.

4.1 제도적 측면 

4.1.1 자격시험 제도의 현황과 한계

사회복지학, 의료경영학, 문헌정보학 세 분

야의 자격증 제도는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각 분야의 교

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현장실습을 필수로 이수한 후 별도

의 시험 없이 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그러나 

1급 자격증은 대학 졸업 후 추가적인 자격시험

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P3(사회복지학)

는 “시험이 주로 지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면

서도, 2급 자격증이 사이버 학점제 운영을 통해 

대량으로 발급되면서, 현장에서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1급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면접 시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가 더 많은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학과

에서는 졸업 후 1급 자격증 시험 응시를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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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의료경영학)은 국가고시를 통해 발급되

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

한 교육과정을 이전에 운영하였으나, 엄격한 인

증 과정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현재는 졸업 후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병원행정사 및 건

강보험사 자격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국가고시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실무에서 요구되

는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격 제도 

운영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행정학 분야는 사회복지학과나 의료경

영학과와 달리,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해

서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P2(경찰행정학)는 경찰학개론, 형

사법 외에도 범죄심리학, 과학수사론 등과 같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프로파일러나 탐정 등 새로운 직무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

였다. 이는 경찰행정학과의 교육이 특정 직무에

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직

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단순히 대학 교

육과정 이수만으로 발급되는 2급 사서자격증 외

에,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2 자격시험 부재 문제

참여자들의 인식 속에서, 자격시험의 부재는 

자격증의 권위와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P1(의료경영학)은 “교육과

정 이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자격증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

격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

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P2(경찰행정학) 역시 자격시험 부재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과목을 이수했다

고 해서 자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

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을 부여

하는 체계가 자격증의 신뢰성과 인과관계를 충

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인식은 문헌정보학과의 사서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자격증의 신뢰성과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으며, 

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

히, 자격시험을 통한 검증 절차의 도입이 자격

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3 세부 분야 자격증을 통한 채용 분야의 

확장

참여자들은 각 전공 분야에서 세부 자격을 부

여함으로써 진로 분야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P3(사회복지학)는 1년간의 수

련 과정을 필수로 요구하는 학교사회복지사와 

병원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

러한 자격증이 해당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자격 요건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법적으로 사회복지사

를 채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과거에는 가정학과, 가족학과, 아동학과를 

졸업하면 발급되던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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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 전공 과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사회

복지학 전공자들에게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과목을 개설한 사례를 설명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진출 가능 분야가 더욱 확대되었

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

은 필수기관이 각 지역마다 신설되면서 이러한 

세부 자격증이 채용 가능성을 넓히고 해당 분야

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P1(의료경영학)도 병원행정사와 건강보험

사 자격증이 병원 및 보건 관련 분야에서 필수

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 

자격증이 채용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자격

증이 교육과정과 인증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 ‘OOO 

의료코디네이터’와 같은 유사 자격증이 난립하

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과 구별되지 않을 경우, 자격 

인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공인 자격증의 철저한 관리와 

자격 부여 분야가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엄격

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찰행정학 분야에서도 자격증을 통해 경찰 

외 다양한 직무로 진출할 수 있는 채용 분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P2(경찰행정학)는 

경찰학개론과 형사법 외에도 범죄심리학, 과학

수사론 등의 과목을 통해 프로파일러나 탐정과 

같은 새로운 직무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행정학과

의 교육이 특정 직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

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데이터 분석이나 법

률 마이크로전공과 같은 다양한 세부 분야로 확

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P4(공공도

서관 관장)는 채용 현장에서 독서프로그램을 기

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데, 이러

한 능력을 단순히 사서자격증으로는 충분히 검

증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는 민간

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서지도사 자격증보다 더 

세분화된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독서상담, 이

용자 분석, 북큐레이션 등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이처럼 자격 검증 제도는 각 학문 분야의 전

문성을 세분화하여 전공자들의 채용 기회를 확

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헌

정보학 분야에서도 세부 자격 검증 제도, 자격

증 개발, 마이크로학위 과정의 도입을 검토하

고, 이를 제도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2 실무적 측면 

4.2.1 현장실습 교육 현황과 질 관리

사회복지학과는 문헌정보학과와는 달리 현장

실습이 필수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습을 

이수해야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실습지도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한 실

무 경험을 가진 자만이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회복지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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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3(사회복지학)는 현장실습의 질적 

차이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였다. 그는 학생들

이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지역사회기관

에서 실습을 하길 바라지만, 학생들은 상대적

으로 편안한 영리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실습의 질적 차

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영리기관에

서는 실습생을 단순한 업무에 배치하거나 인력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비판하

였다. 또한, 사이버대학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경우, 비싼 실습비용을 지불하고도 질 

낮은 실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

장실습의 질적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하

였다.

현장실습의 질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과는 현장실습이 필수 과정이라는 

점에서 문헌정보학 분야보다 더 체계적인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론적 지식과 실무 역량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는 경험은 자격 취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P3(사회복지학)

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음에도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

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였다. 반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현장실습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되더라도 필수 이

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 경험 없이도 사서자

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서 자격

의 질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서 자격증

의 신뢰도와 전문직으로서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2.2 현장실습의 대안적 방식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경영학과에서는 현장실

습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실습과 병원 견학 등의 

대안적 방식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P1(의료

경영학)은 협회를 통해 온라인 실습 과정을 운

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협회는 병원 관리

자급 실무자를 섭외하여 질 높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실무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다. 이는 현장 실습처 

섭외가 어려운 대학에서 대안적인 방식으로 고

려될 수 있다.

경찰행정학 분야의 경우, 범죄 현장을 직접 

경험해야 하는 특성상 현장실습을 필수로 운영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에 P2(경찰행정

학)는 경찰 연계 교과목을 통해 실무 기술을 체

득할 수 있는 체포술, 무도 및 응급처치술 등의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학기 중 두 차례의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형성

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러한 견학 기회는 교수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대학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대안적인 방

식으로 볼 수 있다.

4.2.3 협회의 역할

실무적 측면에서 협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었다.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협

회는 현장실습의 필수 이수 조건을 철저히 관

리하며, 실습 지도자의 자격, 실습처의 조건, 실

습 일지 작성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의료경영학과에서는 협회가 질 높은 온라인 

실습 과정을 운영하며, 실무자를 위한 계속 교

육과정을 개발하여 실무자 간의 네트워크를 강

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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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견학처 섭외와 더불어 실무자 특강을 통

해 학생들에게 자격증 시험 준비와 출제 경향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P1(의료경영학)

은 협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실습 과정과 견학

처 및 특강 섭외 역할이 대학과 현장을 연결해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

하였다.

4.2.4 문헌정보학 분야의 현장실습 체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현장실습이 법적 필

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마다 현장실습 운영

이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

황이다. 공공도서관에서 오랫동안 현장실습을 

운영해온 P4는 실습이 일정한 기간 지속되지 

않고, 비일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

습생들이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얻지 못한다

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장 담당자의 교육 준비

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습생들이 제대로 된 

현장 학습을 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우

려하였다. P4는 A대학교가 영유아 대상 프로

그램을 현장 실습과 연계해 운영한 사례를 언

급하며, 실습생들이 단순한 현장 체험을 넘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현장실습을 

필수 과정으로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사서자

격증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하다. 실습 기간, 지도자 자격 요건, 운영 방식 

등을 법령에 따라 협회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면, 학생들은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서 자격

을 보다 정교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4.3 교수․학습적 측면 

4.3.1 교양역량 기반 전공역량 설계

P1(의료경영학)은 대학교의 전공역량 설계

가 교양과목에서 형성된 역량을 그대로 반영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16개 4년제 대학교의 문헌

정보학과 전공역량을 분석한 결과, 교양과목에

서 설정된 포괄적이고 넓은 범주의 역량이 전

공역량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

한 현상은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의 일환으로 진행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

편에 기인하며, 이는 대학 전체의 인재상과 교

육목표를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공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함께 존재한다. 교

양역량을 그대로 반영한 전공역량은 문헌정보

학 전공에서 중시하는 정보 조직, 데이터 관리, 

정보서비스와 같은 실무적 요소를 충분히 담아

내지 못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같은 전문

직 기반 전공에서는 교양역량을 기반으로 하되, 

전공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실무 역량과 함께 

전문직 태도와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전공역량

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4.3.2 미래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공역량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전

공의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도서관협회(ALA)

를 비롯한 여러 사서직 전문가단체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사서 전문직 역량을 지

속적으로 개정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

여자들이 각 전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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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종합적 사고 역

량, 문제해결 역량, 다문화 및 의사소통 역량’이 

강조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문헌정보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도 공통적으

로 필요한 핵심역량임을 시사하며, 이러한 공

통 기반 위에서 전공에 맞는 세부 역량을 도출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P3(사회복지학)는 종합적 사고 역량에 대해 

“레고식 인간형 인재”를 언급하며, 기존의 정형

화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를 결합

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 사회에서 중요해질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문헌정보학 전공에서도 다

양한 정보 자원과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능력이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P1(의료경영학)과 P2(경찰행정

학)는 역시 종합적 사고 역량의 중요성을 언급

하며,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경찰행

정학에서는 종합적 사고와 분석 능력이 사건 해

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문제해결 역량 또한 타 전공에서 필수적인 역

량으로 강조되었다. P1(의료경영학)은 “병원에

서는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조직 내 갈등 관리와 같은 문제 해결 역

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의료기관뿐

만 아니라,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이용자의 요구

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문화 및 의사소통 역량은 글로벌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참여자들 모두에

게서 언급되었다. P1(의료경영학)은 “다양한 문

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강조했으며, P3(사회복지학)은 “팀 프

로젝트 과정에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조

율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주요한 수

업 목표임을 이야기하였다.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기관의 경우에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

용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들

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능력은 정보 제공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도서관 

관장인 P4와 P5는 특히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

들이 매체 이해와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역량이 도서관 현

장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및 정보 제공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공통적으

로 강조하였다.

4.3.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평생교육원에서 제공되는 학점은행제의 사

이버 강의와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교수

자들의 ‘교육방식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참여자들은 교수

자들의 수업 운영 방식이 학생들의 역량 형성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P3(사회복지학)는 “많은 교수들이 자신이 

학생이었을 때 배웠던 방식을 그대로 커리큘럼

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라고 지적하며, 이

러한 보수적인 경향이 새로운 교육방식을 도입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사

이버 강의와는 달리,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학

생들이 보다 깊이 있는 학습 경험과 상호작용

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음을 강조

하였다. 이는 문헌정보학 전공에서도 지식 전

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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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결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방식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사이버 대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도 강

하게 드러났다. P1(의료경영학)은 “이거는 제

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학 잘 가르치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강의를 

사이버로 들으면 그냥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 습득은 사이

버가 해야 되겠죠”라며, 단순 지식 전달은 사이

버 강의로 가능하지만, 현장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깊이 있는 학습 경험과 상호작용은 사

이버로 얻기 힘들다고 보았다. P2(경찰행정학)

도 “정규 교과 과정에서 문제 풀이식으로 하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며 문제

풀이식 시험 위주의 수업 방식이 여전히 이루

어지고 있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는 문헌정보

학 분야에서도 단순한 지식 전달 방식에서 최

대한 탈피하고 혁신해나감으로써 사이버 대학 

강의와의 차별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육과정 설계에서 ‘활동 중심의 수업 방식’

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P1(의료경영학)은 매주 제공되는 워크북 형태

의 자료를 통해 조별 토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 

내용을 준비해오는 방식이 조별 학습의 질을 

높음을 강조하였다. P3(사회복지학)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이 아닌, 참여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수업 시간에도 매번 이렇게 다른 생각거리, 그

리고 in-class activity라고 해서 학생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시간에 하나씩은 준비

를 해요”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활동 중심의 수

업 방식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준비와 자료 수집이 우선적으로 기반이 되

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 교육’이 실질적

인 역량 개발에 유용하다고 보는 인식도 확인되

었다. P2(경찰행정학)는 “여러 교수님들한테 다

양한 시각을 갖다 좀 배울 수 있고, 학교 와서 학

생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 어우러져야 하는 거

니까”라고 하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실무 

경험을 전달하는 교육을 새롭게 개설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는 문헌정보학 전공에서

도 현직 도서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성

을 강화한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역

량을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인식은 문헌정보학 교

육과정이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활동 중심의 수업 방식,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 교육, 조별 토의와 사례 

중심의 워크북 활용 등이 문헌정보학 전공 수

업에 적용되었을 때, 학생들이 실질적인 전공

역량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4.4 문헌정보학 전공역량 및 교과과정 

설계

본 연구는 4년제 대학 16개 문헌정보학과 웹

사이트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종

합하여, 문헌정보학과의 인재상과 전공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자 하였다. 이에 웹사이트를 통해 ‘학과소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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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목표, 인재상, 전공역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

석한 결과, 문헌정보학과의 인재상은 다음과 같

은 키워드로 표현되고 있었다. 

지식정보 및 데이터 전문가, 정보처리 전문가, 

창의형 전문 인재, 정보전문가, 정보서비스 전문

가, 독서 전문가, 실무형 정보전문가, 창의적 전문

사서, 정보사회 선도 인재, 융합적 인재, 소통형 

인재, 공감형 인재, 진취적인 정보 소양인, 공감적 

정보서비스 전문가, 창의적 지식 관리자, 정보 

처리, 가공, 관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 창의적 

사고와 실무적 해결능력을 갖춘 정보전문가, 데

이터 전문가, 정보전문인력, 문제해결형 인재, 

현장 중심형 전문인재, 서비스인재, 데이터 정보 

전문가, 전문사서 등

 

이러한 인재상은 문헌정보학과의 교육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되며, 학생들이 사회에서 요구되

는 정보 처리 및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또한 전공역량으로 제시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

으며, 이러한 역량들은 도서관 운영, 정보서비스 

제공,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의 실무적 측면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량은 미국도서

관협회(ALA, 2022)의 핵심역량(ALACC)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정의된 직무역량

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정보행태 연구 및 서비스 기획 운영 능력, 정보수

집 및 조직 역량, 정보탐색, 정보유통 및 처리능력, 

정보접근능력, 정보 자원 조직 역량, 정보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역량, 지식정보의 수집 및 분석, 

기초지식, 전공지식,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정보/데이터 기술이해 및 운용,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능력, 정보기술 활용 능력, 정보기술 중심적 

소양, ICT 역량, 데이터지능, 도서관 및 정보조직 

경영 능력, 도서관 경영 및 서비스 운영, 서비스 

기획 및 실행 능력, 정보 관리 기관 운영 역량, 

지식정보 인프라 운영 역량, 도서관과 저작권, 

조직운영능력,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 능

력, 정보서비스 및 프로그램 기획, 정보서비스 

기획․운영능력, 이용자 정보서비스 역량, 의사

소통, 정보서비스 역량, 독서지도 및 독서 교육 

역량, 정보커뮤니케이션론, 정보리터러시, 정보

이용자론, 프로그램기획평가, 공감능력, 서비스

능력, 팀워크 능력, 봉사의식, 정보윤리, 콘텐츠 

개발 능력, 기록 관리 및 아카이빙 능력, 문헌정보

응용 능력, 융합적인 소양, 창의융합역량, 글로벌

역량, 인문융합역량, 주제지식, 커뮤니티 퍼실리

테이터, 이타적 메디에이터, 인간중심적 소양, 

문화 및 지역사회 이해 역량

다음으로, 질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타 

전공에서도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역량이 도출

되었다. 예를 들어, P1(의료경영학)은 문제 해

결 역량과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강조하였고, P3 

(사회복지학)는 “레고형 인재”라는 표현을 통

해 다양한 시각을 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미래에 중시될 것이라고 보았다. P2(경

찰행정학)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 시각과 종합적 접

근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확산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도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외국인

을 상대하는 직무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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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며, 이는 미래 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량

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에

서 길러지는 인재상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지식정보 및 데이터 전문가

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정보와 데이터를 

수집, 분석, 관리, 보존,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이다. 둘째, 실무형 정보전문가로서 도서관 및 

정보기관에서 현장 실무를 바로 적용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이다. 셋째, 창의적 지식 

관리자로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유한 

인재이다. 넷째, 정보서비스 리더로서,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의 자유롭

고 평등한 유통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

문가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지역사회 기여

형 인재로서, 지역사회의 문화와 지식정보 자원

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인재이다.

또한, 문헌정보학 전공역량은 ‘정보관리 및 

처리 역량, 정보기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 도서

관 경영 및 협업 역량, 이용자 서비스 및 소통 

역량, 그리고 문화 및 지역사회 이해 역량’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전공역량

에 맞는 교과목을 이승민 외(2021)에서 제시한 

표준 교과목 제시안을 참고하여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앞서 도출된 문헌정보학 전공역량 다섯 가지

를 기반으로 인재상과 학습목표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각 전공역량에 따라 인재상을 설정하

고, 교육과정에서 학습자가 획득해야 할 구체적

인 지식, 기술, 태도를 나누어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정보관리 및 처리 역량을 통해서는 ‘지식

정보 및 데이터 전문가’와 ‘실무형 정보전문가’

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와 관련된 학

습목표는 정보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 설계 이

론의 이해, 정보 자원의 수집, 분류, 조직 능력, 

그리고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제시되었

다. 이러한 내용은 교육과정 설계 시 학생들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설

순번 전공역량 역량 설명 교과목명 예시

1
정보관리 및 

처리 역량

정보 자원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조직

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료분류론, 자료목록론, 자료조직실습, 메

타데이터설계

2
정보기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효과적

으로 수집, 처리,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기술론, 디지털도서관, 데이터큐레이션, 

데이터사이언스, 디지털정보자원활용

3
도서관 경영 및 

협업 역량

도서관의 운영 전략 수립과 관리, 정책 환경의 이해, 

그리고 협업을 통해 도서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도서관경영론, 장서개발론, 관종별도서관운

영론, 도서관과 저작권, 현장실습

4
이용자 서비스 및 

소통 역량

다양한 이용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사용자 요

구에 맞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정보서비스론, 정보이용자론, 독서교육론, 

정보커뮤니케이션론, 정보리터러시

5
문화 및 지역사회 

이해 역량

도서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이해하고 기획․운영할 수 있는 

능력

도서관문화사, 지역문화콘텐츠론, 프로그램

기획평가, 문화자원아카이빙

<표 3> 문헌정보학 전공역량 및 교과목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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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전공역량
전공 인재상 학습목표

인재상1 인재상2 지식 기술 태도

1
정보관리 및 

처리 역량

지식정보 및 

데이터 전문가

실무형 

정보전문가

정보 분류 체계와 메

타데이터 설계 이론

에 대한 이해

다양한 정보 자원의 

수집, 분류, 조직 능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와 정확성에 대한 책

임감

2
정보기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

창의적 지식 

관리자
정보서비스 리더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도구와 디지털 기술

에 대한 이해

디지털 매체 및 기술

을 활용한 정보 분석 

및 처리 능력

기술 변화에 대한 적

응력과 실무적 문제 

해결 의지

3
도서관 경영 및 

협업 역량
정보서비스 리더

문화 및 지역사회 

기여형 인재

도서관 경영 이론과 

정책, 운영 전략에 대

한 이해

협업을 통해 도서관 

운영 전략을 수립하

고, 관리하는 능력

협력과 소통에 대한 

개방적 자세와 리더십

4
이용자 서비스 및 

소통 역량
정보서비스 리더

문화 및 지역사회 

기여형 인재

정보 이용자 분석 및 

정보서비스 제공 이

론에 대한 이해

이용자 요구에 맞는 

정보서비스 기획 및 

제공 능력

이용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헌신과 서비스 정신

5
문화 및 지역사회 

이해 역량

문화 및 지역사회 

기여형 인재

지역사회와 문화 콘

텐츠의 역할 및 중요

성에 대한 이해

지역 문화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적극적 참여 자세

<표 4> 문헌정보학 전공역량 기반 인재상 및 학습목표 설계(안)

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5>는 각 전공역량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과정 로드맵 템플릿을 제시한다. 이 템플릿은 

교과목 난이도에 따라 학습목표, 평가필수항목, 

실습비율, 수업방식을 설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육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정보기

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을 다루는 교과목에서

는 팀 프로젝트 기반 수업 방식을 적용하여 학

습자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실습 비율이 70%로 설정되

어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조한다. 이러한 템플

릿을 통해 교육과정 전반에서 학생들의 역량 성

취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습경험, 적

절한 교수법의 활용, 학제 간 자원 활용 등을 고

려할 수 있다(박수미, 박지회, 2023). 특히, 이 

템플릿을 활용하여 P3(사회복지학)가 제안한 

참여와 상호작용 중심의 활동형 수업 방식이나, 

P1(의료경영학)이 제안한 실무 연계 온라인 

수업 방식 등의 다양한 교수법을 유연하게 적

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역량명
관련 교과목

(난이도-학년)

학습목표
평가필수항목 실습비율(%) 수업방식

K S A

정보관리 및 

처리 역량

교과목A(2)  지필고사 0

교과목B(3-4)   발표 60 FL

정보기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

교과목C(2)   팀프로젝트 70 PBL

교과목D(3-4)    ,,, 10 현장실습

...

*박수미, 박지회(2023)에서 개발한 템플릿 기반으로 작성

<표 5> 문헌정보학 전공역량 기반 교육과정 로드맵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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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공역량을 체계적으

로 도출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및 교

육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으며,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전공에서 핵심적으로 요구

되는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16개 4년제 대학 문

헌정보학과의 웹사이트 데이터와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정

보관리 및 처리 역량, 정보기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 도서관 경영 및 협업 역량, 이용자 서비스 

및 소통 역량, 문화 및 지역사회 이해 역량’의 

다섯 가지 범주의 전공역량을 도출하였다. 이

는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역량을 구체화한 것으로, 교육과정 설계의 기

초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전공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설

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서 제시된 다섯 가

지 전공역량을 토대로 전공 교과목과 전공 인

재상, 학습목표(지식, 기술, 태도)를 연계하여 

각 역량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로드맵 템

플릿을 제시하였다. 이 템플릿은 교과목 난이

도에 따라 학습목표와 평가항목, 실습 비율, 수

업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개선된 교육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전공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교

육과 실무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전공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

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교육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

였다. 그 결과, 54개의 코드가 생성되었으며, 이

를 바탕으로 10개의 소범주와 3개의 대범주인 

제도적, 실무적, 교수․학습적 측면을 도출하여 

각 대범주에 따라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는 사회복지학, 의료

경영학, 경찰행정학의 자격 제도 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의 사서자격증 제도가 보다 엄격한 

자격 검증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현재의 2급 사서자격증은 단순한 교육

과정 이수만으로 발급됨으로써 자격증의 신뢰

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적인 자

격 검증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문헌정

보학 전공과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설계된 데이

터 분석이나 독서상담 등 세부 자격 검증 체계 

도입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필

수적인 현장실습과 그에 따른 철저한 관리 체계

를 통해 문헌정보학에도 필수 이수 체계가 도입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의료경영학

과나 경찰행정학과와 같이 대안적 실습 방식을 

운영하는 협회와의 협력과 질 높은 온라인 실습 

과정, 현장 전문가와의 연계 교육이 제시되었다. 

현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현장실습 운영이 

대학마다 상이하고, 필수 이수가 아닌 경우도 

많아 실무 역량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현장실습 제도 도입이 매우 

주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교수․학습적 측면에서는, 교양과목



 문헌정보학 전공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 연구  81

에서 설정된 역량이 전공역량으로 그대로 적용

되는 현상을 분석하며, 이로 인해 전공 고유의 

실무역량이나 전문직으로서의 태도, 윤리적 가

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논의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학, 의료경영학, 경찰행

정학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종합적 사

고 역량, 문제해결 역량, 다문화 및 의사소통 역

량’은 지식 전달 중심의 사이버 강의로는 충분

히 함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

에 따라 이러한 공통적인 미래 역량을 중심으

로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구체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참여자들

은 교육방식의 개선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으

며, 활동 중심의 수업 방식, 외부 전문가와의 연

계 교육, 사례 중심의 학습 자료 활용이 문헌정

보학 전공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서자격증의 신뢰성

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문헌정보학과 운영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전공역량 데이터와 타 전공 분야의 사례와 도

서관 현장 관리자들의 질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승민 외(2021)의 사서 자격제도 개선 

연구 이후 제도적 논의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

에서, 본 연구는 교육과정 설계와 자격제도 개

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수집된 데이터가 주로 

4년제 대학에 한정되어, 전문대학과의 비교 연

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또한, 질

적 데이터의 특성상 제한된 학문 분야만을 다

루었기 때문에 더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한 한계도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에서 도출된 전공역량을 바탕으로 대학별 특성

을 반영하여 하위 역량을 세분화하고, NCS나 

ALA 등의 표준화된 역량 체계와의 연계성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를 통해 더욱 정교한 역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문헌정

보학 교육과정 설계에 유용한 템플릿을 발전시

키고, 교수자와 현장 전문가 간의 활발한 논의

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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